
목장나눔지� (26.05.10일� 설교)

설교제목:� ‘부모’라는�자리� � � 본문:� 시편� 127:1-5

#� 찬양:� 주는�완전합니다(유튜브를�틀고�찬양하셔도�좋습니다)�

#�   마음열기
Ÿ "내가�부모님(혹은�자녀)에게�들었던�말� 중� 가장�힘이�되었던�한� 마디는�무엇인가요?"�

� � � � 서로의�따뜻한�기억을�나누며�마음의�문을�열어보세요.

#� 말씀�들어가기

� � 우리는�흔히�부모로서�자녀의�인생을�완벽하게�책임져야�한다는�중압감과�죄책감�속에�살아갑니다.�

하지만�성경은�인간의�한계를�명확히�짚어주며,� 집을�세우고�성을�지키는�모든�주권이�하나님께�

있음을�선포합니다.� 자녀�또한�부모의�소유가�아닌� '여호와의�기업'이며,� 부모는�그들을�잠시�맡아�

기르는�청지기일�뿐입니다.� 오늘�말씀을�통해�자녀�양육의�무거운�짐을�주님께�내려놓고,� 부모라는�

자리가�결과에�연연하는�자리가�아닌�하나님의�은혜를�흘려보내는�사명의�자리임을�깨닫는�위로의�

시간이�되길�소망합니다.

1.� 하나님의�주권�인정하기

� � 인생의� 집을� 세우고� 성을� 지키며� 수고의� 떡을� 먹는� 모든� 과정은� 여호와께서� 함께하시지� 않으면� 헛

된� 일에� 불과합니다.� 자녀� 양육� 역시� 부모의� 통제나� 노력만으로�완성되는� 것이� 아니라,� 오직� 하나님의�

주권적인� 도우심� 안에서만� 열매� 맺을� 수� 있습니다.� 내� 힘으로� 자녀를� 바꾸려� 하기보다,� 모든� 것의� 주

인이�하나님이심을�인정할�때� 우리는�비로소�진정한�평안(잠)을� 누릴�수� 있습니다.

� � � ##� 나눔�질문� 1)

Ÿ 자녀의�학업,� 진로,� 신앙�문제�등을� 내가�다� 책임져야�한다는�생각�때문에� 밤잠을�설치거나�평안을�

잃어버린�적이�있다면�언제인가요?

2.� 자녀는�하나님의�기업

� � 성경은� 자녀를� 부모의� 소유물이� 아니라� '여호와의� 기업'이자� '상급'이라고� 정의하며,� 부모의� 역할은�

청지기임을�강조합니다.� 이는�자녀의�인생에�대한�최종�책임이�부모가�아닌�하나님께�있음을�

의미하며,� 우리에게� 큰� 소망과� 위로를� 줍니다.� 부모의� 어떠함과� 상관없이� 참� 아버지� 되신� 하나님께서�

친히�그들의�삶을�이끌어�가실�것이기�때문입니다.

� � � ##� 나눔�질문� 2)

Ÿ 자녀가�내�소유가�아니라� '하나님의�것'임을�고백할�때,� 부모로서�느끼는�가장�큰� 안도감이나�

� � � 변화되는�마음은�무엇인가요?

3.� 부모의�진짜�사명

� � 부모의�역할은�완벽한�결과를�만들어내는�것이�아니라,� 먼저�내� 마음과�삶에�하나님의�말씀을�

새기고�복음의�통로로�살아가는�것입니다.� 탕자를�기다린�아버지처럼,� 자녀를�억지로�통제하기보다�

믿음으로�자리를�지키며�기도하고�기다려주는�사랑의�자세가�필요합니다.� 부모가�먼저�복음을�

누릴�때,� 그� 복음은�자연스럽게�자녀에게�흘러가며�하나님께서�일하실�기회가�됩니다.



� � � ##� 나눔�질문� 3)�

Ÿ 자녀에게�신앙을�강요하거나�통제하려�했던�모습은�없었는지�돌아보고,� �

� � � 앞으로� '기다려주는�부모'가� 되기�위해�내가�결단해야�할� 부분은�무엇인지�나눠봅시다.

#� 나가면서

� � 부모는�자녀�인생의�구원자가�아니라,� 그들을�하나님께�연결하는�사랑의�통로일�뿐입니다.�

나의�부족함�때문에�자녀가�잘못될까�봐� 두려워하지�마십시오.� 하나님은�완벽한�부모가�아니라�

하나님을�의지하는�부모를�통해�일하시며,� 우리의�최선보다�하나님의�은혜가� 우리�자녀를�더� 아름답게�

세워가실�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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